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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영,아시안게임100ｍ 200ｍ 400ｍ계주출전

한국육상을대표하는스프린터김국영(27 광

주광역시청)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

임세종목에출전해개인첫메달을노린다.

김국영의에이전시올댓스포츠는18일 김국영

이아시안게임에서100ｍ, 200ｍ, 400ｍ계주등

세종목에모두나선다고밝혔다.

김국영은2010년광저우, 2014년인천대회에

도출전했지만,시상대에서지못했다.

김국영의성적은인천아시안게임이후가파르

게상승했다.

2015년7월9일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서10초16으로한국기록을세우더니,지난해6월

27일에는10초07로자신의기록을경신했다.

한국단거리선수중유일하게기준기록을통

과해2016년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2017년런

던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도출전했다.

이제아시안게임노메달의한을풀차례다.

김국영은 올해중국, 일본은물론동남아시아

와중동선수들까지경쟁에뛰어들어100ｍ가매

우강해졌다.

하지만나도많은코치진과함께엄청난노력을

하고있다며 아시안게임까지남은한달동안더

욱노력하겠다라고의지를드러냈다.

진천 선수촌에서 훈련중인김국영은 22일 일

본도쿄에서열리는트와일라잇게임에출전해실

전감각을점검한다. /연합뉴스

골프 성대결 린시컴 PGA신인들과동반플레이

남자대회인미국프로골프(PGA)투어대회에

출전하는 여섯 번째 여자 선수 브리트니 린시컴

(33 미국 사진)이 투어신인들과함께 1, 2라운

드를치른다.

PGA 투어 바바솔 챔피언십 대회 조직위원회

는18일 린시컴과샘라이더(29),콘래드신들러

(30 이상미국)가한조를구성했다고밝혔다.

이 대회는 19일부터 나흘간미국켄터키주니

컬러스빌의킨트레이스골프클럽(파72 7328야

드)에서열린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통산8승

을거둔린시컴은스폰서초청선수자격으로이

대회에 출전한다. 여자 선수가 PGA 투어 정규

대회에출전하는것은2008년미셸위의리노타

호오픈이후10년만이다. 여자선수로PGA투

어정규대회컷을통과한것은1945년베이브자

하리아스(미국)가유일하다.

린시컴은지난주LPGA투어마라톤클래식에

서준우승했다. 178㎝로여자선수로는큰체격인

그는 메이저 대회에서도 두 차례 우승한 경력이

있다.

린시컴과동반플레이를하게된라이더는188

㎝의키에올해드라이브샷평균비거리297.3야

드로투어 81위를기록중이다. 키 173㎝인신들

러는평균드라이브샷비거리 290.9야드를날려

이부문141위다.

린시컴은 오늘 연습 라운드를 하고,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공을 쳐보니 남자 선수들이 나보다

100야드는더멀리치는것같다.그래도선수들이

환영해줘서좋았다고소감을밝혔다. /연합뉴스

코리아오픈탁구대회남북단일팀여자복식에출전한한국서효원(오른쪽)-북한김송이조가18일대전한

밭체육관에서대회열린둘째날여자복식우즈베키스탄과의첫경기에서승리한뒤인사를나누고있다.

/연합뉴스

코리아오픈탁구여자복식우즈벡완파

혼합복식단일팀최일-유은총

이상수-전지희와8강길목대결

수비전문 선수가 호흡을 맞춘 서효원(한국마사

회)과김송이(북측)콤비가 신한금융2018코리아

오픈 국제탁구대회에서가볍게예선을통과했다.

남북단일팀으로출전한서효원-김송이조는대

회개막이틀째인 18일 대전한밭체육관에서열린

여자복식 예선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올가 킴-레지

나킴조를3-0(11-4 11-5 11-2)으로완파했다.

이로써서효원-김송이조는 16강이겨루는본선

에진출했다.

한국 여자 선수 중 국제탁구연맹(ITTF) 랭킹이

13위로가장높은서효원과2016년리우올림픽단식

동메달리스트인북한의간판김송이(ITTF) 듀오에

게 약체 우즈베키스탄콤비는적수가되지못했다.

특히서효원과김송이는수비전문선수임에도둘

다공격적인성향이어서경기는초반부터일방적인

플레이였다.

서효원-김송이듀오는손발을맞춘지이틀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남북 자매의 찰떡 호흡을 과시하

며첫세트를11-4로가져와기선을잡았다.

수비수와복식경험이많은김송이가안정적으로

받쳐주자서효원의날카로운드라이브가잇따라상

대테이블구석에꽂혔다.

2세트도날카로운김송이의회전량많은서브에

이은서효원의날카로운2구공격을작렬하며11-5

로따내게임스코어2-0을만들었다.

기세가오른서-김콤비는3세트에는단두점만

내주는 압도적인 플레이로 여자복식 단일팀 첫 경

기를게임스코어3-0대승으로마무리했다.

한편혼합복식에서나란히 16강에오른콤비최

일(북측)-유은총(포스코에너지) 조와 장우진(미

래에셋대우)-차효심(북측) 조는 본선에서험난한

여정을예고했다.

17일혼합복식예선에서스페인조에극적인3-2

역전승을거두고16강에오른최일-유은총조는경

기 후 대진 추첨 결과, 한국의 이상수(국군체육부

대)-전지희(포스코에너지) 조와 8강 길목에서 맞

붙게됐다.

혼합복식 16강경기는 19일오전대전충무체육

관에서열린다.

최일-유은총듀오가16강에서맞붙는이상수-전

지희조는한국이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금

메달을노리는최강혼합복식콤비다. 특히유은총

은같은팀의전지희와혼합복식에서8강진출을다

투게됐다.

예선에서몽골복식조의기권으로경기없이 16

강에합류한장우진-차효심조는톱랭커가호흡을

맞춘홍콩의웡춘팅-두호이켐조와 16강에서격돌

한다. 홍콩의웡춘팅과두호이켐은단식16강시드

를받은실력파선수들이다.한편남자복식의이상

수-박신혁(북측)조와여자복식의서효원(한국마

사회)-김송이(북측) 등 다른 남북 단일팀 멤버도

19일경기를치른다. /연합뉴스

남북콤비 서효원-김송이16강진출


